
두부에서 유전자 조작식품 검출
환경운동연합 , 8개 품목에서 검출 … 115개 제품 대상 조사

서울과 경기도 고양에서 판매되는 콩류 8개 제품에서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이

5월14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과 고양의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 6곳에서 콩류 48개와 옥수수류 53개, 감자류

7개, 콩나물 7개 제품을 수거해 전문기관인 코젠바이오텍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C사의 두부와 J사의 두유, D

사의 가공두부 등 콩류 8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그러나 옥수수 등 67개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콩류 2개와 옥수수 등의 4개 제품은 함유 의심품목

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조사결과는 국내 유통중인 두부의 82%가 GMO로 나타난 1999년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비교해 양호한 것

으로, 2002년 1월부터 실시중인 GMO 표시제와 소비자들의 GMO 거부 움직임이 관련기업의 정책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평가이다.

두부나 두유에서 GMO가 많이 나온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가공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생산기업

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3%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에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 유럽의 수준인 1% 이하로 혼입 허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15개 품목에 대한 실험이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의 함유 여부만 확인하는 정성검사로 실시

됐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이 표시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원료에 대한 재검

사와 재배지 조사 등을 통해 2차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GMO 함유 조사결과는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이나 넌지엠오(www.NonGMO.co.kr)의 홈페이지를 통

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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